
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아토피 습진 피부염

등 각종 피부질환이 발생하기 쉽다. 피부

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외용제로는 여러 가지 성분

과 제형이 있다. 항생제, 곰팡이 치료제, 스테로이

드성분들이적절하게배합되거나단일성분으로만

들어져일반및전문의약품으로나온다. 또연고크

림 로션 액 겔 분무제 등 목적에 따라 적절한 제형

을선택할수있도록나온다. 

무좀어루러기사타구니완선등곰팡이성피부질

환과알레르기피부염접촉성피부염등단순피부질

환 또는 여드름 뾰두라지 등 2차 감염으로 항생제

가 필요한 피부질환 그리고 복합적인 피부질환 등

정확한원인감별과피부질환의상태에따른적절한

제형선택은중요하다.

무좀 등 곰팡이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제제는

밖으로 보기에 피부질환이 거의 다 나은 것처럼 보

인 후에도 1주일 정도는 추가로 꾸준히 발라주는

것이 좋고 질환부위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건조하

게관리하는것이치료를빠르게한다. 무좀은관리

를잘못하면2차적으로세균감염까지되어복합감

염질환이 되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항

생제치료를먼저하거나또는곰팡이치료제와같이

치료를하여야한다. 피부가갈라져진물이나는무

좀에는피부박리성분의자극성제제(피엠정)는피

한다. 

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외용제는 강도에 따라 5

등급, 7단계, 10단계까지 나누기도 하고, 같은 성

분이라도 함량에 따라 전문약 또는 일반약으로 분

류된다. 대체로 순한 외용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약

국에서 약사와 상담하여 구입할 수 있으나 강한 외

용제는의약인의전문판단에따라의사처방에따른

구입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따르는 것이 좋다. 일반

스테로이드 외용제 사용법은 부위나 , 증상의 정도

에따라연고의강도를선택해서쓰는것이좋다. 

손·발바닥 등 두께가 가장 두꺼운 피부는 침투

력이강한연고를쓰고, 손이나몸통등의피부에는

증상이 심하면 강력한 것을 쓰다가 증상이 좋아지

면조금씩약한강도로바꾸어쓰기도한다. 어린이

에게 스테로이드 외용제로 치료하는 것은 특히 신

중해야하며1살이하의유아에게강한스테로이드

제제를사용하는것은금기이다. 

외용제 사용 시주의사항
두껍게 많이 바른다고 해서 효과가 더 있지는 않

고, 피부에만작용하는것이아니라피부밑에있는

혈관으로까지 흡수되어 스테로이드를 먹은 효과

(전신부작용)가 생길 수 있다. 피부가 반짝거릴 정

도로 얇게만 발라준다면, 대개는 강도와 관계없이

하루1~2회이고증상이심하면횟수는1~2회늘

여도 무방하다. 신체부위에 따라 약제의 투과성이

감소한다. 소아와 노인의 경우 피부가 얇기 때문에

흡수가 증가된다. 임신 중 전신적으로 스테로이드

를 바르면 태아 기형이 증가한다는 보고는 없지만

주의를요하는것이좋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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